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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배포일시

2019. 1. 11(금)
총 1매(본문 1매)

담당
부서

공공주택총괄과 담 당 자
· 과장 이병훈, 사무관 이민규
· ☎ (044)201-4539, 4580

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행복주택 공가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입주자 

재모집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

□ 기사 내용의 양주옥정A3 행복주택은 ‘15.12월 착공하여 작년 10월 

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37.7%(1,500호 중 566호)이며,

의정부민락2의 경우에는 ‘15.8월 착공하여 ’17.11월 입주가 시작된 

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10%(812호 중 81호) 수준입니다.

ㅇ 공실사유는 신도시 입주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,

입주자격 검증 등 신규 계약까지 필수불가결한 절차 이행 등으로

파악됩니다.

□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가 해소를 위해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일부 

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(‘18.3월)하였고,

ㅇ 이에 따라 기사에 나온 2개 단지도 입주자격을 완화*하여 재모집

하였거나 재모집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 예) 양주옥정 : (청년층) 소득활동 기간 완화(5년→7년), (고령자·주거급여수급자)
지역조건 완화(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거주자 → 연접지역까지 확대) 등

** 양주옥정A3 1.31일, 의정부민락2 2.8일 재모집 당첨자 발표 예정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, 1.11) >

ㅇ 11%나 텅텅비어... 외면당하는 행복주택

- 행복주택 일부 단지가 전철역, 생활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져
낮음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상자로부터 외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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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공공주택총괄과 이민규 사무관(☎ 044-201-458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